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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장가항 법인
조용훈 총경리

 Interview



[ CHQ 선재(Wire Rod) ]

 • 철강사(POSCO, 현대제철 등)에서 제조

 • 주로 단중(단위 중량) 2,000kg 단위

 • 선경 : 11.0, 15.0 및 20.5mm 등 집단적

 • 열간 가공(Hot working)으로 제조

 • 선재의 단면(C-방향 절단)

[ CHQ 선(Wire) ]

 • 1차 가공사(세아, 동부특수강 등)에서 제조

 • 고객요구에 단중(단위 중량) 200~2,000kg 단위

 • 선경 : 9.85, 11.2 및 20.1mm 등 구체적

 • 냉간 가공(cold drawing)으로 제조

 • 선재의 단면(C-방향 절단)

표면 산화 스케일

표면 피막(윤활제)

SWCH45KSWRCH45K
편경차

(Ovality)

열간 압연 조직 구상화 조직

그림 1. 냉간 압조용 강선재 및 강선의 차이와 특징

그림 4. 제품의 외관에서 관찰되는 심(seam)성 흠의 또 다른 실제 예(a). 부위 별로 단면을 절개하여 관찰하여 보면 (b) 및 (c)와 같이 

표면 흠은 제품의 지름방향으로 발달하였고, 간혹 겹친 부위도 나타난다(c). 또한 내부에 흰색의 스케일 층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주로 

고온에서 발생한 것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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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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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 와샤 밑면 표면 흠, 배율 x20

◄ 제품과 입고소재 표면 흠

▲ 일직선상의 표면 흠

머리 표면부 입고소재

일직선상의 표면 흠
R 직상 부위

그림 3.

제품의 외관에서 관찰되는

심(seam)성 흠의 대표적인 예.

주로 머리부 성형 시 제품의

길이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터짐의

형태로 관찰되며, 몸통 부위

즉, 인장응력을 받지 않는 부위에서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의 미세한 

이음매(seam) 형태로 관찰된다.

그림 3에는 제품에서 흔히 관찰되는 심(seam)성 흠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타내었다. 보통은 제품의 기계적 특성에는 크게 영향은 없으나, 고객사 

외관 흠으로 분류될 수 있고 자칫 사용 중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부적

합 처리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요한 특징은 머리 부와 같이 소성가공 량이 많은 부위에서 크게 관찰

되며, 이것을 실체 현미경을 통하여 보다 확대하여 관찰하게 되면, 제품

의 동일 선상에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다. 즉, 원재료에 잔존하는 이러한 흠은 관찰되기 어려우나 높은 변형 량

을 가지는 부위에서는 보다 크게 관찰된다. 이 제품을 절단하여 단면을 

관찰하게 되면 그림 4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냉간 단조 직후에 

발견되었다면, 내부에는 고온에서 열려있었던 흔적, 약간의 탈탄이나 조

대한 결정립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고온에서 열려 있었기 때문

이며, 다시 말하면 고온 압연 시 불상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간

주된다. 만일 열처리 후 또는 완제품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미세조직의 이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흔적을 찾아보

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몸통 부위에서의 흔적을 찾고 이것을 머리 

부에서 발생한 흠과 연결하여 원재료의 부적합 원인 즉, 심(seam)성 표

면 흠으로 귀결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흠을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어

려운 실정이다. 철강사 및 신선/열처리사에서는 와류 탐상 장치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하여 미리 탐상하여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재 제품의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하여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다. 가장 불

편한 것은 이와 같은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선재의 특징이

라 여겨져 오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고객사에서는 불량율 0%를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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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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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강

  Standardized steel

: 개발강

  Developed steel

: 규격강

  Standardized steel

냉간금형의 손상요인과 대책

  - 마모방지

  - 깨짐 / 꺾어짐 방지

  - 부서짐 방지

경도 上
강도 上

인성 上

열간/온간 단조용 금형의 손상요인과 대책

  - 마모(뒤틀림, 주저앉음)방지

  - 열균열 방지

  - 깨짐, 부서짐 방지

고온강도 上

인성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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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Hardness

(HRC)

금형수명향상
QCM8

SKH51
SKD11

Extension of die life

█ QCM8의 경도와 인성 Hardness and toughness

█ QCM8의 마이크로 조직 Microstructure

QCM8 SK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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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H의 열 균열 저항성 Heat cracking resistance

시험조건 Testing condition

[ 냉각 Cooling ] [ 가열 Heating ]
x   300

35℃ 650℃

평균깊이
Av. depth

최대깊이
Max. depth

열균열의 깊이
Depth of heat cracking

(㎛)

QDH

SK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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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냉간단조, 파인블랭킹 SKH와 비교 고경도, 고인성

프레스
고인성 화염경화용 공구강, 담글질 온도 범위가 넓고,

경도의 흐트러짐 적음

프레스, 냉간단조, 파인블랭킹 고강도와 고인성을 겸비한 매트릭스 하이스

중적삭을 동반하는 자동차 부품 프레스 성형 SKD11와 비교 고경도 고인성, 피삭성 및 방전 가공성 양호

프레스, 냉간단조, 파인블랭킹 SKD11와 비교 고경도 고인성, 피삭성 및 방전 가공성 양호

프레스, 열간성형, 열간/온간 단조 SKD61의 인성과 SKD7(3Cr-3Mo)의 고온강도를 겸비

프레스, 열간성형, 연간/온간 단조 인성과 고온강도를 겸비한 매트릭스 하이스

프레스 대형금형에 최적, SKD61과 비교 담금질성, 인성 질화특성이 양호

분말하이스
SPM 시리즈

QF3

QHZ

QCM7

QCM8

QDH

QHZ

QDN

QDT 프레스 / 해머 SKT4의 인성과 SKD61의 고온강도를 겸비

기호 용도 특징





오성케미칼 김종구 대표 인터뷰



단원도(檀園圖)는 창해(滄海)정란(    )이 경상도 안기

역(安寄驛)으로 김홍도(1784년 40세, 안기찰방 시절)를 

찾았을 때 작별에 임해 김홍도가 그려 선사한 그림이며,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3년 전인 1781년 4월 1일에 김홍

도의 집 ‘단원(檀園)’에서 정란, 강희언 등 세 사람이 조

촐한 풍류 모임을 가졌던 때를 회상하여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종재
•14.09.12

•제품관리과

•여행/운동

•긍정적마인드

•맡은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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